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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A Z세대 소비자가 원하는 

식품 경향뉴욕지사

주소비층으로 부상중인 Z세대

Z세대(Generation Z)로 일컬어지는 20세 이하의 청소년 세

대가 성장하면서 잠재적 소비자 그룹으로 부상 중이다. 식음

료 제조사들은 가정의 식품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

하고 있는 Z세대의 식음료 경향에 관한 관심과 조사를 집중

시키고 있다. 그중 식품 제조사인 캐쉬(Kashi)사는 ‘캐쉬 크

루(Kashi Crew)’라는 5개의 Z세대 리더 그룹을 만들었다. 이

를 토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 라인과 슈퍼푸드 시

리얼 및 스낵 신상품을 출시했다.

캐쉬사가 신세대들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선택한 

것에 대해, 캐쉬사의 마케팅 디렉터 진 윌슨(Jeanne Wilson)

은 “Z세대는 정말 특별한 세대다. 그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성

장했으며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비율이 높다. 이러

한 소통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, 미래를 바

꾸는 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”며 “우리는 Z세대가 원하는 식

음료에 관해 청취하고, 그들이 캐쉬 키즈(Kashi Kids) 상품들

을 위해 함께 일하였으며, 캐쉬 바이 키즈(Kashi by Kids) 팀

의 Z세대 리더들은 시리얼과 스낵 상품에 관한 다양한 의견

들을 직접 제안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Z세대 의견 청취로 성공을 거둔 신상품

한 예로, 캐쉬사는 2018년 시리얼 트리오 상품을 출시했

다. 병아리콩, 렌틸콩, 보라색 옥수수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

들로 허니 시나몬(Honey Cinnamon), 베리크럼블(Berry 

Crumble), 코코아 크리습(Cocoa Crisp) 등이다. 20g의 통

곡물과 3g의 식이섬유를 포함하는 반면, 설탕은 1인분에 

7~8g으로 낮췄다. 이는 조사결과 Z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

가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파악한 결과이

다. 대신 신상품에 꿀이나 과일, 사탕수수 등을 첨가하여 설

탕 함량을 최소화했다. 맛뿐 아니라 모양도 독특한데, 시나몬 

번 같은 꼬인 모양이나 베리가 들어간 직사각형 모양이다. 또

한 캐쉬사의 Z세대 팀은 재료의 과정과 질이 상품 개발의 가

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. 공정 무역(Fair Trade)을 거친 

유기농 재료들을 원했으며,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

는 상품을 제조하길 조언했다.

Z세대의 도움으로 출시한 시리얼 신상품 성공을 바탕으로, 

캐쉬사는 계속 이들과 함께할 예정이다. 다른 라인의 스낵들

에도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등, 상품 혁신에도 Z세대의 의견

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.

한국의 식품 제조사 및 수출업체들도 캐쉬사의 경우처럼 신
세대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상품을 
개발하고 수출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 
판단된다.

| Kashi by Kids 시리얼 상품과 Z세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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